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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비 고

복

합

문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문양 이중구연단사선+공열or구순각목or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문과 공열문이 함께 시문

단사선+문양 단사선+공열or구순각목or구순각목공열

낟알공열 낟알문과 공열문이 함께 시문

<표 1> 분류

동남해안지역(경주-포항-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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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편년

Ⅲ. 병행관계

Ⅳ. 맺음말

Ⅰ. 머리말 

  

편년 대상지역은 동남해안지역(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 포항, 울산지역)이며, 편년 대상이 

되는 고고자료는 토기(특히, 문양), 주거지, 석촉, 석도 등이다. 편년방법은 발생순서배열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AMS연대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편년은 세분화보다 객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개개 유적의 시간적 위치를 정하는 편년

보다는 각 고고학적 단위의 변화흐름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 편년 

1. 분류

편년 대상이 되는 고고자료를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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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 단독문

횡
대
구
획

석촉 석도
주
상
편
인
석
부

동
북
형
석
도

주
거
지

탄소연대
(B.P)

이
중
구
연
단
사
선

이
중
구
연
단
사
선
+
문
양

구
순
각
목
공
열

단
사
선
+
문
양

낟
알
공
열

이
중
구
연

돌
대
문

구
순
각
목

단
사
선

공
열

낟
알 무

경
이
단

일
단
편
평
경

일
단
첨
경

장
방
형

어
형

주
형

경주충효동23 ● ● A

조

기

울산구영리Ⅴ-1 28호 ● ● ● ● A 3010±60
울산달천5 ? ● ● ● ● A 2865±21
경주충효동2 ● ● A
경주충효동3 ● A
경주금장8 ● ● A

<표 2>동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순서배열 

분 류 비 고

단

독

문

이중구연

돌대문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유상돌대문을 포괄함

구순각목

단사선 시문도구를 그어서 시문

낟알문 시문도구를 찍어서 시문

공열 돌유문을 포괄함

횡대구획문 검출여부만 확인함

석

촉

무경식 삼각형만입석촉

이단경식

일단편평경식 경부의 단면이 납작한 형태

일단첨경식 경부의 단면이 뾰족한 형태

석

도

장방형

어형

주형

주상편인석부 검출여부만 확인함

동북형석도 검출여부만 확인함

주

거

지

둔산식(A로 약칭) 초석 또는 위석식노지 설치된 주거지

흔암리식(B로 약칭) 장방형의 형태에 노지의 위치가 불명확한 주거지

관산리식(C로 약칭) 세장방형 주거지에 복수 노지

울산식(D로 약칭) 사각구도의 기둥배치, 정형화된 노지위치

2. 단계설정

분류한 고고자료와 주거지를 순서배열한 것이 <표 2>이며 토기문양의 구성에 따라 조기, 

전기Ⅰ․Ⅱ단계, 후기Ⅰ~Ⅲ단계 모두 7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 특징을 요약

한 것이 <표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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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갑산1 ● ● ● ● ● ● ● B

전

기

Ⅰ

울산천곡나3 ● ● ● ● ● ● ● B
울산교동(무학)9 ● ● ● ● ● C 2835±20
경주갑산8 ● ● ● ● ● ● ● ● D6
울산천곡나1 ● ● ● ● B
울산가재골Ⅰ1 ● ● ● D4
경주덕천25 ● ● ● ● ● B 2940±50
경주갑산2 ● ● ● ● ● ● ● ● B
포항원동2Ⅲ7 ● ● ● ● ● ● ● B
경주오유리 ● ● ● B?
경주월산리(문)A6 ● ● ● ● ● ● ● ● C?
울산신화리E-1,15 ● ● ● D8
경주덕천20 ● ● ● ● B 3010±60
울산비석골1 ● ● ● C 2910±50

전

기

Ⅱ

경주덕천11 ● ● C 2990±50
울산장검Ⅱ14 ● ● ● ● ● ?
울산가재골Ⅰ16 ● ● ● D6
울산가재골Ⅲ19 ● ● ● D6
울산신화리E-1,45 ● ● ?
울산외광리8 ● ● ● D8 2430±50
울산방기48 ● ● ● D6
포항대련(성)Ⅲ3 ● ● ● D6
경주월산리(문)B25 ● ● ● ?
경주월산리(문)A7 ● ● ● ● C?
경주용강46 ● ● C?
경주황성동Ⅱ라-12 ● ● ● C
울산가재골Ⅱ6 ● ● ● D6
울산가재골Ⅲ26 ● ● D?
울산가재골Ⅰ29 ● ● D6
울산가재골Ⅲ15 ● ● D6
경주월산리(문)B14 ● ● ● C?

후

기

Ⅰ

울산산하동4 ● ● D6 2240±60
울산가재골Ⅰ17 ● ● D6
경주황성동Ⅱ다-1 ● ● ● B
울산매곡동508Ⅱ13 ● ● ● ● D4
울산가재골Ⅲ24 ● ● ● D6
울산가재골Ⅱ9 ● ● ● ● D6
울산매곡동330-2,17 ● ● ● C
울산매곡동508Ⅲ11 ● ● ● D4
울산매곡동508Ⅱ2 ● ● D?
울산매곡동508Ⅰ1 ● ● D6
울산중산동약수Ⅱ30 ● ● ● D8
울산가재골Ⅲ3 ● ● ● D6

후

기

Ⅱ

울산중산동약수Ⅱ10 ● ● D6
울산정자동19 ● ● D6
울산가재골Ⅲ16 ● ● D6
울산교동456-11 ● ● D8
울산정자동32 ● ● D4
울산정자동26 ● ● ● D8
울산연암2 ● ● ● D6
울산신화리E32 ● ● ?
울산방기24 ● ● D4
울산검단리44 ● ● D4
울산검단리69 ● ● ● D6
울산교동456-12 ● ● ● D6
경주황성동(강)4 ● ● B
울산장검Ⅱ7 ● ● ● D4
울산신화리E22 ● ● ● ● ?
울산매곡동508Ⅰ3 ● ● D6
울산검단리36 ● ● ● D4
울산입암리19 ● D6

후

기

Ⅲ

경주충효동33 ● D4
울산입암리15 ● ● ● D4
울산입암리11 ● ● D6 2396±24
울산입암리18 ● ●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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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토기문양 석기상 주거지 취락
BP.3000-

조
기

Ⅰ
돌대문토기
공열문
외연각목

무경식석촉
방형,어형,주형석도 공존
주상편인석부 출현

둔산식 조기는 충적지 중심
취락의 규모 작음. 
대형 중소형 주거지 
공존

BP.2900-

전
기

Ⅰ
가락동식토기(이중구연단
사선문) 유행

흔암리식, 관산리식, 
울산식 공존

Ⅱ 흔암리식토기 유행
무경식,이단경식 공존
주형석도 급증

울산식주거지 비율 
증가함

취락의 규모 커짐
구릉 중심
대형 중소형 주거지 
공존

BP.2500-

후
기

Ⅰ
역삼동식토기와 검단리식
토기 공존기

일단경식석촉 유행
주형석도 유행

울산식주거지

환호출현 
대규모 취락
충적지로 취락이 확대
주거지규모가 작아짐

Ⅱ 검단리식토기 유행

Ⅲ
검단리식토기 유행
공열문의 소멸 
낟알문(횡선문)만 유행

<표 3> 동남해안지역 편년

가락동식, 흔암리식, 역삼동식의 공반관계 가락동식, 흔암리식, 검단리식토기의 공반관계

이중구연단사
선

이중구연단사
선+문양

구순각목공열
이중구연단사

선
이중구연단사

선+문양

단사선+

문양
낟알공열

● ●
● ● ● ●
● ● ● ● ● ●

● ● ● ●
● ●

● ●
●

                            역삼동식  
가락동식 → 흔암리식 →       +

                             검단리식     

<표 4> 토기문양의 공반관계

3. 변화상과 계보

조기(Ⅰ기)와 전기(Ⅱ~Ⅲ)는 토기문양과 주거지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확인됨으로 상호 계

승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동남해안지역 돌대문토기는 한반도 돌대문토기문토기 문화에

서 비교적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토기양식에 해당된다(천선행 2005; 정원철 2012).

전기와 후기는 토기문양, 주거지의 형태, 석기상에서 상호 계승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수홍 2005; 천선행 2006). 특히 토기양식은 공반관계(표4 참조)에서 ʻ가락동→흔암리→역삼

동 및 검단리식ʼ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발표자(김현식 2008)가 분석한 호

서지방 토기양식의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그 외 석기상의 변화, 주거지의 변화 등은 기존의 

편년안과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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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 단독문

횡
대
구
획

탄소연대
(B.P)

단
계

이
중
구
연,
단
사
선

이
중
구
연
단
사
선
구
순
각
목

이
중
구
연
단
사
선
공
열

구
순
각
목
공
열

공
열
낟
알

구
순
각
목

공
열

낟
알

횡
선

경산옥곡리A42 ● ●

Ⅰ

서변동46 ● ●

대봉동10 ● ●

대구상동(정화Ⅱ)4 ● ●

대구상동(정화Ⅰ)12 ● ●

대구상동(정화Ⅰ)5 ● ●

대구상동(수성초)14 ● ●

대구대봉동16 ● ● ●

대구상인동7 ● ●

대구상인동5 ● ● 3140±50

대구서변동48 ● ●

Ⅱ
대구대봉동23 ● ●

청도진라71 ● ● 2980±60

대구상동(수성초)16 ● ●

대구상동(수성초)15 ● ●

영천청정3 ● ● ●

Ⅲ

경산옥곡리A46 ● ●

대구대봉동19 ● ●

대구월성1 ● ●

대구서변동42 ● ●

영천청정4 ● ●

청도진라3 ● ● 2830±40

<표 5> 영남내륙지역 편년(김현식 2011에서 일부수정)

Ⅲ. 병행관계

전술한바와 같이 동남해안지역 전기 문화는 재지의 조기를 계승한 문화가 아니다. 인접한 

영남내륙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는 <표 5> 와 같이 편년할 수 있는데(김현식 2011), 대략 영

남내륙지역 전기Ⅰ단계말 Ⅱ단계초에 해당되는 시기가 동남해안지역 Ⅱ단계와 양상이 유사하

다. 따라서 영남내륙지역 전기Ⅰ단계 말 정도에 동남해안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남내륙지역 Ⅰ단계는 호서지방 가락동Ⅱ단계(이형원 2002)와 토기문양, 주거지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영남내륙지역 전기 문화는 호서지방 가락동유형Ⅱ단계 문화가 

확산되어 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현식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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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3300-
호서지역 영남내륙 동남해안지역

조기 가락동Ⅰ단계 돌대문토기, 상촌리식토기
BP.3000-

전기
가락동Ⅱ단계 전기Ⅰ단계

BP.2900-

가락동Ⅲ단계 전기Ⅱ단계 전기Ⅰ단계
BP.2700-

후기

전기Ⅲ단계 전기Ⅱ단계
BP.2500-

송국리유형

후기Ⅰ단계

후기Ⅱ단계

후기Ⅲ단계

<표 6> 병행관계 

Ⅳ. 맺음말

이상으로 발표문을 마친다. 발표자의 편년은 기존의 동남해안지역 편년(동진숙 2003; 황현

진 2004; 이수홍 2005; 천선행 2005; 김현식 2006; 안재호2007)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

은 물질문화의 변화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약간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며, 그것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는 호서지방의 가락동유형이 확산되어 형성된 문화이

며, 한강유역의 역삼동유형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호서지방 가락동유형Ⅰ단계의 물질문화상이 남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양

상이라는 점, 호서지방 가락동유형Ⅰ단계 분포지역(금강유역)에는 돌대문토기문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탄소연대에서 호서지방 가락동Ⅰ단계와 돌대문토기문화의 출현시점이 비슷하다

는 점 등을 볼 때, 남한 조기는 가락동Ⅰ단계, 돌대문토기문화, 상촌리식토기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호서지방 가락동유형Ⅰ단계+돌대문토기+상촌리식토기의 문화상이 서북한지방 청동기

시대 전기의 문화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남한 청동기시대 조기 문화는 서북한지

방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직접전파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조기의 문화사적 의미는 신석

기-청동기의 ʻ전환기ʼ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ʻ출현기ʼ이다(김현식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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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동남해안지역 조기(경주 충효동 2호-1․2․3․5․9․10․14, 경주 충효동 3호-6, 경주 금장리 8호-8, 울산 구

영리Ⅴ-1지구 28호-4․7․15, 울산 달천3차 5호-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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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동남해안지역 전기(울산 교동리192-37 9호-1~5․11, 울산 천곡동나지구-6․8․10, 경주 갑산리 

1호-7․9, 경주 덕천리 11호-13․15․17, 울산 가재골Ⅰ 16호-14․16, 울산 가재골Ⅲ 19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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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동남해안지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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